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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농촌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규모화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1.5ha로 투자 대비 효율성을 얻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구조적인 영세성은 농가의 수익성 약화와 인구 유입을 차단하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농업분야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수준은 2000년 3.6%에서 2018년 1.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저부가가치형 산업으

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인구의 감소, 

구조적 낙후성 및 저수익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앞에 서있다. 데이터를 매개로 농업의 생산, 유통, 소

비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전후방산업 육성을 통해 농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산업의 총 부가가치를 확대함으로써 농산업 생태계

를 미래형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은 수요 패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소비의 전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새로운 생

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파종에서부터 생육, 수확의 전과정이 데이터화되고, 이러한 데이터가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환경부

하 저감과 농자재의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능형 고효율 농업생산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매개물이 될 것이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과정에서 

획득된 데이터는 생산자, 소비자, 기업체, 정부기관 등에 공유되어 농업의 오랜 난제인 수급조절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전과

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디지털농업의 국내외 현황을 소개하고 조성 중인 디지털농업 시범단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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